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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여가나 관광경험은 한 장의 사진처럼 정지된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즉각적인 경험의 총체라 할 수 있다(Mannell, 1980).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여가 경험을 실제 여가나 관광장소에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가 경험을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 3시점으로 구분하여 다면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Stewart(1992)에 의해 시도되었다.

   Stewart(1998)는 여가나 관광환경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 개인적

인 의미를 포함하여 인식의 방법 등이 매우 역동적이며 즉각적인 감정이므

로 혁신적인 다면적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여가나 관광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주올레길 현장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 3번의 설

문지로 측정하여 새로운 다면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4요인의 감정(지루한, 편안한, 흥미진진한, 서두른), 2요인의 장소애착(장

소의존성, 장소정체성), 4요인의 자연과의 느낌(공존감, 소박함, 몰입감, 평

온함), 2요인의 편익(정서적 안정, 특별한 경험)이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 세 시점별 유의미한 차이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제주도민과 관광

객의 제주올레길 경험의 차이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스럽고 사실에 가까운 경험의 이해와 함께 보다 더 많은 

함축적 의미를 지닌 여가 또는 관광경험을 제시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

과를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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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여가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여가는 이전의 잉여시간이나 자유시

간 같은 객관적인 대상에서 존재 또는 개인의 경험과 같은 주관적인 정서

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Mannell(1980)에 의하면 여가는 만족스럽고 

즐거운 정서, 기분, 감정으로 구성된 긍정적인 경험의 총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Henderson(1996)은 “one size doesn't fit all”이라며, 여가 경험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여가의 개념을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즉각적이고 의식적

인 경험 또는 정서라고 정의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Stewart(1992)의 연구처럼, 여가나 관광 경험을 사진 한 장과 같은 틀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정지된 경험의 개념과 방법에 의존하는 다수의 이론들

에 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연구들이 있다.

“여가는 다각적인 경험이다”라고 한 Stewart(1998)의 이론은 Clawson 

(1963)의 이론에서 출발은 하였지만 좀 더 포괄적인 내용과 시각에서 여가

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1980년대에는 여가나 관광이 가지는 자연스런 역동적인 경험

의 측면이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

터 여가나 관광경험을 다면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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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 연구자들(Hull, 1990; Hull & Michael 1995; Hull, 

Michael, Walker & Roggenbuck, 1996; Hull, Stewart & Yi 1992; 

Stewart, 1992)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공간을 여러 시점으로 구분하

여 즉각적인 감정인 mood를 다면적인 조사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여가나 관광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재방문, 성과, 그리고 효과를 이해

하는 단면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여가의 선행 요인들이 만족, 기억, 

휴식, 편안함, 건강과 같은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Klausner(1967), 

Ingham(1986), Mannell & Iso-Ahola(1987)등과 같은  횡단면적 연구에 머물

러 왔다.

또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여가 체험의 내용을 미리 가정하여 척도

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여가 체험의 차원을 양적으로 

분류하는 데 국한된 경향이 있다. 경험이라는 과정이 역동성과 지속성을 지

닌다는 점에서 경험적 자료를 통해 그것의 복잡한 영향력을 확인하기란 결

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험이란 사전 기대나 사후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내포함과 동시에, 간접경험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동

우, 2005). 

다만 Csikszentmihalyi(1975, 1990)의 flow이론은 여가 경험의 즉각적

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기록하여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다면적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관광지 현장에서 관광경험과 관련하여 기억이 왜곡되거나 소멸하

기 전에 즉각적인 감정과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경험을 다면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관광경험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험

에 관한 종적인 연구방법은 물론 구체적 · 이론적인 틀도 매우 부족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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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고동우, 2008).

무엇보다 관광경험이라는 주제에 지나치게 관리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나

머지 양적인 기회 제공에만 머물 뿐, 관광객을 위한 관광경험의 질을 유용

하게 돕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다면적 연구는 역동적이고 다각적인 여가나 관광경험을 파악하여 경험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다면적 연구는 경험을 일시적

으로 반복하여 조사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사실에 가까운 질적인 방법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경험의 가변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며, 여러 

시점으로 분류하여 조사함으로써 신뢰도와 함께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올레길에서의 관광경험을 다면적인 조사 방법, 즉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세 시점으로 구분하여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을 탐

색적인 수준에서 확인함으로써 구체적인 관광경험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감정과 관광경험의 총체적인 과정을 측정하

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걷기 여행의  대세를 이끌고 있는 제주올레길 관광은 2007년 9월 첫 번

째 코스를 개장한 이래 2010년 5월까지 총 19개 코스, 300km의 트래킹 

코스로 발전하였다. 올레’는 제주 방언으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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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은 매우 단순하다. 사람들이 걷기 좋은 길을 찾아내, 이를 정

비하여 사람들이 걷게 해 준 것이다. 제주 올레길은 새로 정비한 것일 뿐 

대부분 그 전부터 있던 길이다. 원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재발견한 것이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것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 동쪽의 성산일출봉에서 시작하여 서쪽 모슬포 항구까지 제주도의 

남쪽해안선을 따라 총 19개 코스(2010년 5월 기준)로 이루어진 제주 올레

길은 각 코스의 길이가 15~20킬로미터 이상이며, 1개 코스를 걷는 데 평

균 5~6시간 이상이 걸린다. 인공적으로 코스를 만든 것은 아니고, 바닷길

과 나란히 있는 오솔길을 걷다가 길이 끊기면 포장도로로 올라와 걷고 다

시 오름(작은 산)을 만나면 능선을 따라 걷는 식이다. 

제주 올레길 관광은 전 국민의 걷기 열풍 속에서 어느 정도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평균 17㎞ 올레를 걷는 건 본래 대중적인 관광

행동은 아니었다. 익숙하지 않은 자연환경과 함께 마땅한 편의시설도 마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 5~6시간을 걷는 건 아무래도 무리라는 것이 기

존 관광객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6백만 명을 넘어섰

다. 경제 침체 등의 외부적 요인과 함께 제주 올레로 대표되는 관광 상품의 

개발도 관광객 증가를 도왔다.

또한 올레는 2009년 레저 부문 최고의 히트상품이 됐다. 동아일보 산업

부가 2009년 12월 9일 삼성경제연구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추

천받은 후보 중 13개 상품과 서비스를 선정한 결과 걷기체험관광인 올레

길, 지리산의 둘레길 등이 2009년 경기 불황에도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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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장소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야외활동과 휴식을 경

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야외휴양활동은 정신적으로 휴

식과 안정을 주고, 신체적인 활동은 건강한 삶을 위한 바탕이 된다.

또한 새로운 것을 향한 신체적인 도전과 성취는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자연에 관한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향후 

일상생활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뿐만 아니라 친구나 동료끼리 보다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이

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여,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신

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해 준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주 올레길 경험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전제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주 올레길의 경험을 보다 구체화

하고, 어떤 체험으로 인하여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개인이 주위 환경과 상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맺는 방식

에 관한 이론적인 틀을 특정한 한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도

전적인 연구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개입으로 인해 이러한 이론적

인 틀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개인의 감정과 인식은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Watkins, 2000).

그러나 본 연구는 사람들이 자연환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맺는 방식, 그

리고 그 결과 발생하는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제주 올레길 현장에서 동

일한 사람에게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 세 시점으로 구분하여 다면적인 

방법으로 조사함으로써 연속적인 경험의 측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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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올레길 현장에서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세 시점으로 구

분한 다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자연과의 교감과 그 느낌의 변화를 체계적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제주 올레길 현장에서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세 시점으로 구

분한 다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올레길 경험의 편익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제주 올레길 현장에서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세 시점으로 구

분한 다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즉각적인 감정 상태와 장소 애착을 확인하

고자 한다.

넷째, 제주 올레길 현장에서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세 시점으로 구

분한 다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제주 올레길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면적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다면적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무드와 자연과의 느낌을 변수

로 채택하고, 장소애착과 편익은 실험적인 변수로 채택하였다.

다만 제주 올레길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논문 

중 Wilderness와 Greenway와 같은 자연환경에서의 여가나 관광경험을 중

심으로 문헌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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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헌연구를 통해 무드(4요인), 장소애착(2요인, 8 항목), 자연

과의 느낌(4요인, 19 항목), 편익(4요인, 13 항목), 인구통계학적(9 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동일한 사람에게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세 가지 시점에서 설문을 받는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는 제주 올레길 중 개장행사코스인 14-1코스(저지교

육회관~무릉2리 생태학교)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7코스(외돌개~

월평마을)로 정하였다.

우선 14-1코스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측이 주관하는 행사로 많은 인원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단체 버스를 이용하여 출발하고, 코스를 마

치는 지점에서 다시 단체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약 40분이 소요되는 버

스 안에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었다.

7코스의 선택에 있어서는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

선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화장실과 올레사무소가 출발 지점에 있

어 대부분 정체하는 시간이 있었음)과 공간(편하게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

는 공간 확보)이 여유로웠던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2010년 4월 24일, 14-1코스 개장행사에서 조사를 시

행하고,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평일 4일, 휴일 5일 동안 7코스

에서 2차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총 유효표본 298개를 중심으로 무드, 장소애착, 자연과의 느낌, 

편익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 분석에서 반복측정을 

통해 경험 전 설문지(I), 경험 중 설문지(II), 경험 후 설문지(III) 사이의 차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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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자연림 경험의 역동성

1. 자연림 경험

Wilderness는 인공이 가해지지 않는 자연 상태의 산림을 말한다. 그리고 

Driver et al.(1987)은  Wilderness를 어떤 특정한 자연 자체와 같은 대상

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감정과 정서의 축적이라 하였다. 

자연림의 경험과 편익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림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자연림에서의 경험과 편익을 조사하는 것은 연구

의 복잡성과 경제적 비용의 문제로 거의 과학적인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자연림 경험의 구체적인 이론적 틀은 ‘Walden’의 작가 ‘Henry David 

Thoreau’와 같은 철학자로부터 기초적인 가치와 느낌들이 정의되었다. 이

와 같은 정의들은 현재의 자연림 경험을 구체화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영

향을 주었으며, 원초적인 느낌(primitiveness), 몰입감(timelessness), 고독

감(solitude), 공존감(oneness), 겸손함(humility), 그리고 관심(care)의 6가

지 범주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거 철학자들로부터 제시된 자연림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원초적인 느낌(primitiveness)은 기술적으로 발달한 현대 사회

와 반대되는 의미로 문명이 덜 발달한 초기 사회의 자연림 같은 장소에서 

옛 것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과거의 시간과 정신적인 교류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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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감정을 뜻한다.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림에서 얻는 기쁨은 때로는 자연

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험과 도전과 같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둘째, 자연림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책임과 시간의 구속에서 해방

감을 느끼며 자연환경에 몰입하는 즐거움(timelessness)을 느낀다. 자연림

에서 경험하는 정적감은 평화로움과 회상의 시간을 주며, 일상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을 잊게 해 준다. 이러한 몰입감(timelessness)은 신체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본능에 반응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러

운 본능적인 신체 리듬에 따라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고, 시간이 되어서 휴

식을 취하기보다 신체적인 피곤함으로 쉬는 것처럼 시간의 속박에서 자유

로워질 수 있다. 

셋째, 고독감(solitude)은 고요한 자연환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느낌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독감(solitude)은 자연림의 성격을 가

장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정의이기도 하다. Hammit & Madden(1989)는 자

연림에서 privacy와 solitude를 측정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도시

와 동떨어진 자연림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 만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였다. 여기서 

소음이란 산업화된 도시의 기계음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TV, 휴대전화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자 장비를 말한다. 

넷째, 공존감(oneness)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연림 경험으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

끼고 자신이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 10 -

조화로움은 자연과의 관계를 재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다섯째, 겸손함(humility)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 대자연 앞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초라함, 전율과 같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자연의 강력한 힘을 인식하면서 겸허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여섯째, 관심(care)은 자연림 경험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다. 결국 환경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윤리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런 

환경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교육과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체적인 경

험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고, 실천 가능하다. 

또한 많은 자연림 연구자들은 자연림 경험의 놀라움과 즐거움은 환경을 

보전하려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매개체임을 논리적으로 연구해 왔다. 

그리고 Henry David Thoreau와 같은 철학자들은 공존감(oneness), 겸

손함(humility), 원초적인 느낌(primitiveness) 들이 자연림 경험을 대표하

는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지만, Borrie & Roggenbuck(2001)의 연구에

서는 몰입감(timelessnes), 관심(care)과 같은 감정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독감(solitude)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고, 공존감(oneness)이나 원초적인 

느낌(primitiveness) 등은  오히려 자연림 경험에서 낮게 나타났다.

Borrie와 Roggenbuck(2001)는 Okefenokee National Wildlife Refuge

에서 entry, immersion, exit의 세 시점별 wilderness의 경험 내용을 즉각

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80그룹을 대상으로 23일간 실시간 경험의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연림 경험의 기초를 정립한 철학자와 현대 연구자들의 연구에

서 경험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Borrie & Roggenbuck(2001)는 

철학자들과 현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차이와 같은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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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중의 즉각적인 느낌과 경험 후에 회상하는 자연림의 느낌은 크게 다

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제주 올레길 경험의 좀 더 구체적인 느낌과 감정의 역동성을 제

주 올레길 현장에서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와 같이 세 시점의 

설문지로 측정하여 다면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2. 역동성 연구

1960년대부터 Clawson & Knetsch는 야외 여가 경험을 여러 시점으로 

구분하여 변화하는 경험의 감정을 다면적인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Kaunsner(1967)는 스포츠로 즐기는 낙하산 체험을 14곳으로 

구분하여 각 지점마다 ‘두려움’과 ‘열정’이라는 2가지 느낌의 변화와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낙하산 체험자들은 비행기에서 점프를 하기 직전에 

두려움이 커지고 열정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점프를 하고 

육지에 착륙하지 전까지 가장 강한 열정을 느끼고 두려움은 차츰 줄어드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육지에 몸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다시 커지며, 착

륙하여 낙하산을 몸에서 분리시킬 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최고의 열

정과 역동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여가의 역동적인 경험이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면적인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예를 들어 과거 연구에서(Hull 1990;  Stewart 1992; Hull Stewart and 

Yi 1992; Hull and Michael 1995; and Hull, Michael, Walker, and 

Roggenbuck 1996)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공간을 여러 시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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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즉각적인 감정인 mood를 연구하였다.

Hull, Stewart & Yi(1992)는 90명의 도보여행자들을 대상으로 12지점마

다 4가지 mood와 2가지 만족도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느낌을 조사하였

다. 물론 잦은 조사가 여행자들의 몰입과 고독감과 같은 경험의 질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험의 내용이 역동

적으로 변화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편안함과 흥미로움과 같은 감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는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여가의 가장 대표적인 욕구인 이완

(relaxation)과 각성(arousal)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볼 때 이완을 대표하는 

편안함(relaxed)과 각성의 흥미로움(excited)은 이론적으로 함께 발생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다면적인 측정의 방법으로 알 수 있

는 즉각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의 근거라 할 수 있다. 

Lee et al.(1994)는 16명의 학생들에게 self-initiated-Tape-recording

의 방법으로 구간별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하여 여가 경험의 즉각적이고 복

합적인 느낌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신체적인 여가 

활동 중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정서와 효과는 물론 부정적인 감정인 실망감, 

당황, 조바심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결과를 확인하

였다. 

즉 여가 경험이 대부분 재미, 즐거움, 일탈감 같은 긍정적 요소로 이루어

진다는 이론과는 다르게, 즉각적인 측정에서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가 경험 중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경험의 

결과에 따라 변화하거나, 소홀하게 생각되어 온 단면적인 연구의 한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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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면적인 연구는 경험에 대한 즉각적인 측정방법으로 실제 여가 

경험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같은 여가의 부정적

인 감정도 알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tewart(1998)도 다면적 연구에 잠재되어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장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가 환경을 여가 공급자 또는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여

가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할 수 있다. 여가 환경을 좁은 안목으로  통제가 

가능한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 경험의 질을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연구하여 

수요자에게 좀 더 나은 여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경험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적은 표본수로도 전체 응답

자들을 대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적은 수의 표본이라도 반복적으

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 응답자들은 좀 더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응답으로 전체 응답자들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Walker, Hull, & Roggenbuck(1998)는 Appalachian Mountain의 여러 

형태의 여가 경험자 410명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경험을 현장에서 조사하

고, 여가경험 후의 효과를 우편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여가 경

험의 효과는 수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반면, 과거 연구들과는 다르게 즉각

적인 긍정적 경험은 여가 경험 중에 개인의 창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획

득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경험임을 알아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이 

높을수록 오히려 사회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가의 중독성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의 발생도 확인하였다.

Mclntyre & Roggenbuck(1998)도 뉴질랜드에 있는 동굴에서 래프팅  

체험의 감정을 다면적(5지점)으로 구분하여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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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각, 반응력과 같은 정서와 감정 그리고 집중의 대상을 실시간 조사하

였다. 그 결과 여가경험 중에 발생하는 즉각적인 감정과 여가 경험을 마친 

시점에서 회상하는 경험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경험을 마치

고 회상하는 시점에서는 개인적인 중요성과 가치가 포함되어 여가의 실제 

경험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여가경험 후의 한 시점에서만 조사하는 대부분의 단면적 연구방

법들은 여가경험의 사실적인 내용과 역동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므로 다면

적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표 2-1>다면적 연구의 선행연구

연구자 측정대상 방법 측정내용

Klausner(1967) 낙하산 체험자 14 지점마다 두려움, 열정

Hull et al.(1992) 도보여행자 12 지점마다
Mood, 만족,

자연환경

Lee et al.(1994)

신체적인 

여가활동

체험자

SITRM(self-

initiated-Tape-

recording-

method)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Mclntyre &    

Roggenbuck

  (1998)

동굴 래프팅 

체험자
5 지점마다

정서, 감정, 

집중의 대상

Celsi et 

al.(1993)

스카이다이빙 

체험자

카타르시스,

몰입, 정체감

Borrie&

Roggenbuck

(2001)

카누

체험자
3 지점마다

집중하고 있는 대상,

경험하는 느낌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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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연림 경험의 역동성

자연림 또는 자연림과 비슷한 환경에서도 여가의 역동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실시간 연구하는 혁신적인 다면적 연구방법들이 시도된 바 있다.

예를 들어 Kaplan & Talbot(1983)는 자연림 환경에서의 도전적인 프로

그램을 실시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개인적으

로 경험을 어떻게 회상하는지 연구하였다. 경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익

숙하지 않은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술과 지식에 집중하여 

자연환경에 접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감성적인 묘사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경험의 중간 지점에서 자신과 자연에 

관한 새로운 가치가 인식되었으며,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환희와 같은 감정

도 경험하였다.

Scherl(1989, 1990)도 성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호주에 위치한 자연림 

경험의 역동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전이 필요한 공간에서는 자

신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스트레스나 도전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신체적 · 사회적 · 정서적인 감정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

연림 경험을 마치는 공간에서 가장 높은 흥분을 경험하는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한 슬픔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 시점마다 다르

게 나타나는 감정들의 결과는 참가자들의 즉각적인 경험과 상당한 연관성

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경험 후 회상으로는 기억할 수 없는 순간적인 감정

일 수 있다.

Arnold & Price(1993)는 Grand Canyon 콜로라도 강에서 질적 · 양적

인 방법을 사용하여 역동적인 래프팅 체험의 감정을 연구하였다. 이 체험에

서는 불안, 두려움, 실망, 상쾌함, 놀라움과 같은 5가지 mood가 역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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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하였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확인하였다.

McIntyre & Roggenbuck(1998)은 뉴질랜드의 래프팅(rafting) 경험자들

을 대상으로 자연림 경험을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으로 실시

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따른 경험의 역동

성이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자연과 과제(래프팅)에 관한 집중은 모든 시점

에서 높은 반면 경험 내용은 환경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vehicle로 이동할 때, 모험을 준비하는 환경에서는 비교적 자연과 과제(래

프팅)에 대한 집중도가 낮았다.

Borrie & Roggenbuck(2001)은 Okefenokee National Wildlife Refuge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출발 지점, 중간 지점, 도착 지점의 세 시점으로 분류

하여 자연환경과 상호작용 결과 발생하는 감정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환경

과 자아에 대한 인식이 출발지점과 비교하여 도착지점에서 높아지는 변화

를 확인되었으며, 사회성은 중간지점에서 가장 낮아지는 변화를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Borrie & Roggenbuck(2001)은 이와 같은 여가 경험의 다양성과 

역동성의 결과를 이용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여가 프로그램의 3가지 범

주를 제시하였다.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범주(도착지점), 

환경보다 자신의 유능감을 높일 수 있는 범주(출발지점), 그리고 자연환경

에 집중하여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범주(중간지점)와 같은 프로그램 

계획에도 다면적 연구의 효능성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자연림의 역동적인 경험에 대한 연

구들은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여가의 느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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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 집중의 대상을 역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학문적인 방법을 제시하

였고 둘째, 실시간 조사 방법으로 즉각적인 감정과 몰입의 측정이 가능해졌

으며 셋째, 개인의 경험과 행동은 자연환경의 배경에 따라 즉각적인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넷째, 즉각적인 여가 경험은 각 시점마다 차이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  

제 2 절 제주 올레길 경험의 편익

1. 편익의 개념

편익의 사전적인 의미는 ‘편리하고 유익함’이다. 관광경험의 측면에서 보

면 ‘관광경험의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로 관광경험의 

편익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즉 편익은 어떤 기회나 참여, 경험과 

같은 매개체의 개념이라기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된 상태, 즉 ‘능력이 효과적

으로 증진되거나 향상된 상태’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Driver, 1987).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여가나 관광경험을 통해 일상에서 받았던 

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면 이 사람이 가진 심리상태가 편익이며, 스트

레스의 해소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졌다면 여가나 관광경험이 

가져다 준 편익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육체적 · 생리적 편익(Ulrich et 

al., 1990), 심리적 편익(Driver et al., 1987), 교육적 편익(Roggenbuck 

et al., 1990), 정신적 편익(McDonald & Schreyer, 1991)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가는 개인을 일상으로부터 해방시켜 폭넓고 자유로운 사회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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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Roggenbuk & 

Loomis(1990)는 미국인들의 여가활동을 통한 편익 중 특히 학습의 기능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여가의 학습기능은 행동변화와 기술학습 기능, 직접적

인 가시적 기억 기능, 학습형성 기능, 발상학습 기능, 도해학습 기능 그리

고 인식 학습 기능, 태도학습 기능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Phallip(1997)은 99명의 중산층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107명의 

유럽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종, 성별, 그리고 여가에 대한 혜택을 기초

로 검토한 결과 여가기능을 휴식, 교육, 심리적, 기분전환, 자기표현, 사회

적 상호작용, 자기존경이라는 요소로 분류하였다.

여가경험과 심리적 기능의 해외 선행연구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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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여가 경험과 심리적 기능

심리적 기능   내용 연구자

정서적

여가 경험과 정서적 상태 관계

McCormick,

Funderburk,

Lee & Hale-Fought(2005)
여가활동의 자기경험과

스트레스 완충 관계

Coleman & Iso-Ahola

(1993)
아이들의 놀이와

정서적 스트레스 관계
Barnett(1984)

여가 경험과 스트레스 완충효과 Iwasaki & Mannall(2000)

인지적

flow 이론 Csikszentmihalyi(1990)
아이들의 놀이 능력 Russel(1996)

여가활동 경험과 자기 존중감
Dattilo, Dattilo,

Smdah & Kleiber(1994)

여가활동과 자기 존중감 Shary & Iso-Ahola(1989)

사회적
여가 참여자의

사회적 능력 향상

성영신 등(1996)

Driver et al.(1991)

Mannell & Kleiber(1997)

Russell(1996)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여가기능이라 함은 개인이 자신의 여가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어떠한 유형의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조명환, 2007). 

관광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고동우(2008)는 주말여행을 통한 

심리적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말여행을 다녀온 실험 집단과 주말

여행을 하지 않는 통제 집단 간의 심리적 상태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주말여행을 한 실험집단에서 정서, 여행용기, 사교능력과 같은 긍정적인 심

리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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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등학생들의 해외수학여행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의 수

학여행 전과 수학여행 후의 심리적 상태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확인하였다(고동우, 2009).

  

2. 자연림 편익

Kaplan et al.,(1998)에 의하면 자연과의 상호작용 경험은 정신적인 피로

의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자연환경은 경험

하는 사람의 기분을 긍정적인 상태로 유도함으로써 치료의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Ulich, Dimberg & Driver, 1990).

Kaplan & Talbot(1983)이 환자와 사무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

에 의하면 자연환경이 보이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감정이 발생

하며 또한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신체조건 향상의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물론 과한 외부자극이 심리적으로 과중함을 증명한 연구도 있으며, 외부

자극이 거의 없을 때 지루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도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사람들이 자연환경에서 다양성을 매우 강하게 선호함

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자연환경의 요소들을 잘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인 환경

을 이해하여 안정하려는 욕구와 모험심을 자극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모험심을 갖게 하

려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내용(나무, 길, 벤치 등)을 관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의 자연을 

좋아함과 동시에 익숙함이 지루함으로 바뀌지 않도록 적당한 모험심을 자

연환경에서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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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대학의 환경심리학자인 Kaplan et al.,(1998)은 자연에 관한 다양

한 사진과 슬라이드를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고 각 

사진과 슬라이드에 관한 선호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사진 

안의 자연공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두려움과 선호도가 변화

하는 구체적인 자연환경의 형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 두려움과 선호유형: 담(wall) 또는 우거진 숲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

나 인적이 드문 환경에서는 대부분 두려움을 느끼는 반면, 지표면이 부드

럽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환경, 시야가 넓게 확보되고 새로운 환경이 많

이 보이는 개방된 자연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 길 찾기: 대부분의 자연환경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은 누구

나 느끼는 정서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두려움은 고적감을 방해하지 않

는 수준에서 인적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흔적으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길 표시를 적당히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관리가 두려움을 줄이는 방

법이 될 수 있다.

l 회복효과의 자연환경: 조용하고 황홀한 상태의 정신적인 휴식은 자연환

경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걷기, 낚시, 정원손질과 같

은 경험들은 자연 안에서 피곤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activities이다. 산만한 일상에서 동떨어진 자연환경은 사적인 공간의 제공

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해 주며, 오래된 나무

와 돌과 같은 천연자연 재료들은 편안한 정신적인 회복을 돕는 요소이다. 

심지어 병원이나 도시 사무실의 공간에서도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나

무 한 그루만으로도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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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

l 길의 유형과 이동력: 길은 적당히 우거진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며, 나무

나 돌 그리고 다리와 같은 특별한 재질로 길을 관리함으로써 편안함을 주

고, 벤치를 커다란 나무로 장식하여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3. 편익의 요소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et al.(2008)이 국립공원을 방문한 근거리, 원

거리 거주자 경험의 편익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한 6가지(health, 

social interaction, learning, achievement, solitude, enjoy nature) 편익

요인 중 건강(health), 사회적 관계(social interaction) 경험하며 배우기

(learning), 성취감(achievement)의 4가지 요인으로 제주 올레길 경험의 편

익을 측정할 것이다.

1) 건강(health)

보통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신체 활동으로 인한 건강의 긍정적인 결과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게다가 이와 같은 건강의 긍정적인 결과는 신체적인 

활동의 양과 비례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공원을 비롯하여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여가 또는 관광의 물리적인 환경

들은 사람들의 신체적인 활동을 돕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활동과 건강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공원의 어떤 속성들이 신체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는지에 관한 

연구(Bedimo-Rung, Mowen, & Cohen, 2005), 그리고 공원과 같은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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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선행연구에서 어떤 개념과 방법들이 신체적인 활동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Godbey, Caldwell, Floyd, & Payne, 

2005).

Sarah et al.(2000)은 Wilderness와 같은 구체화된 여가환경에서 긍정적

인 자연림 경험이 특히 여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유능감, 주도권, 자유

감, 독립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성들이 자연환경에서 즐기는 여가활동은 관습적으로 부과된 성의 역할

에서 해방감을 느껴, 일상과 동떨어진 자연 환경에서 자아를 새롭게 인식하

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효능감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자연림 경험은 새로운 

신체적인 도전과 성취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평화로운 시

간을 부여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경험들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즉 자연림 경험은 친구나 동료

끼리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공

간과 시간을 제공하여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 준다. 

여가활동은 저소득 또는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여성일수록 우울증과 

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여가활동의 선행조건으로 저소득

과 직업의 불만족과 같은 삶의 질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Milena et al.(2000)은 브라질의 빈곤 지역인 Salvador 여성 470명을 대

상으로 지난 1개월 동안 여가활동의 유무와 유형이 경제적 ·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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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 직업의 만족도가 낮은 여성들 중 여가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소득과 교육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물론 여가활동의 적은 참여율은 빈곤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 여성, 기혼 여성,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가장의 역할을 

하는 여성일수록 여가시간이 자유롭지 못하여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

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Kaczynski & Henderson(2007)가 강조하였듯이 우리 주변의 공

원이나 여가의 물리적 환경이 신체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기에 매우 부족하

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민의 신체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 사회적 관계(social interaction)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정신적 · 신체적 건강과 매

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의 문제들과 더욱 관

련이 높다. 그러나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며 파생된 동료애, 우정과 같은 사

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의 방패막이 되어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Iso-Ahola & Park(1996)은 Washington D. C.에 위치한 10개 태권도 

수련원 252명을 표집하여 태권도라는 특정한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관계를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태권도에 참여하게 된 내재적 동기

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태권도에 참여하게 

된 사회적 지원은 정신적 · 신체적 건강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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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사회적 지원은 leisure-companionship, leisure-friendship처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가족, 동료, 친구들의 무형적이고 정서적인 배려

와 격려를 의미한다. 전자(leisure-companionship)는 여가활동을 함께 하

는 것에 의미를 두는 행동중심의 지원이며, 구체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

을 해소시켜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자

(leisure-friendship)는 여가활동에 대한 정서적인 친숙함 같은 태도중심의 

지원이며 신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골프나 테니스를 동료와 함께 즐김(leisure-companionship)

으로써 사회적 소외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울함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친한 

친구의 조언(leisure-friendship)으로 골프나 테니스의 기술을 높여 신체적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

반면 Coleman(1993)은 동일한 측정방법으로 사회적 지원보다  여가활동

에 참여하게 된 지각된 자유감이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이는 Coleman은 일반적인 여가를 대상으로 표본 집단을 선정하였

고, Iso-Ahola는 태권도라는 특정한 여가활동을 표본으로 조사함에 따른 

차이라 할 수 있다.  Iso-Ahola(1996)에 의하면 자신의 여가에 관해 통제

력과 자유감이 부족하여도 특정한 여가활동(태권도)에서 얻는 무형의 사회

적 지원도  정신적 · 신체적 질병의 중요한 대처법이며, 여가의 내재적 동

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위험성에 대하여도 경고하였다.

물론 무형의 정서적 · 사회적 지원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한 연구도 있

다. Click & Roberts(198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류를 병행하는 여가활

동은 때때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감과 통제력을 방해하

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적인 교류가 따르는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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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적인 측면을 증명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

회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동료애와 우정은 정서적인 

지원과 함께 스트레스를 문제의 중심으로 대처하여 마음의 휴식과 같은 환

경을 제공할 수 있다(Iso-Ahola, 1996). 

그리고 Iwasaki et al.(2006)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당뇨병, 장애인, 동성

애자들과 같은 사회적 교류가 적은 사람들도 신체적 활동은 물론 적극적인 

정신적 · 사회적 · 문화적 여가활동(active leisure)도 스트레스 해소에 긍

정적인 영향력을 질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가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하는 방법들은 여가의 효과적인 편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경험하며 배우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참가자, 고객, 소비자와 같은 행위자 경험 중심

의 경영적 성과는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Gary, D. E, 2008). 

이와 같은 경험중심의 산업에서는 무엇보다 고객에게 특별하고 가치 있는 

기억과 정서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관광과 여가환경은 정해진 공간에서 고객에게 잊지 못할 기억과 정

서를 심어주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경험 마케팅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 상품

인 Ford Motor Company에서 Hawaii Community Hospital까지 모든 산

업에서 경험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케팅 세계에서 

소비자의 경험이 중요시되는 이유와 관광산업에서 경험 마케팅의 방법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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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경제란 특별한 기억과 정서를 경험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돈, 그

리고 신체적 · 사회적 · 심리적 소비를 행하는 것이라고 짧게 정의내릴 수 

있다.

경험경제는 Pine & Gilmore(1998)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Pine & 

Gilmore는 서비스는 자신의 편의를 위한 공급자의 행위를 구입하는 반면, 

경험경제는 추억이 될 만한 강력한 느낌의 경험을 위하여 소비자 스스로의 

방식으로 공급된 장소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전통

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광고, 대중매체 형식이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상품

의 한 부분이 되어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은 소비자들

로 하여금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주며 어떤 상품을 결정할 때 도움을 준

다.

관광은 오랫동안 서비스 산업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산업의 형태가 변하

는 것처럼 시대는 변하고 제조품과 서비스가 다르듯이 경험도 서비스와 다

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지 적극적인 참여의 경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

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동적인 서비스 영역의 한 

가지로 취급되어 왔다. 

서비스와 경험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구매했다

면 그는 자신을 위해 실행되는 일종의 무형적 활동을 구매한 것이 된다. 그

러나 그 사람이 경험을 구매했다면, 그는 고객 참여가 가능하도록 꾸며진 

무대에서 벌어지는 즐겁고 인상적인 이벤트 시간을 구입한 셈이다. 그런 의

미에서 관광은 경험산업이라 말할 수 있다  

관광이나 여가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경험경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

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Disney Land의 신데렐라 성의 경우, 특별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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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에서도 경험이 중요한 상품의 요소로 등장하

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식사를 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억과 정서를 주기 위하여 모든 종업원이 신데렐

라 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복장과 역할을 담당하여 ‘특별한 경험’을 서비스

로 제공한다. 그 결과 고객은 예상할 수 없었던 경험으로 인하여 쉽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받는다.

이와 같은 경험경제의 성과는 공원, 여가환경 관리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연환경을 요소로 하는 자연 그대로의 관광장소에서도 사람들이 자연과 

정서적으로 상호관계를 맺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물리적인 시설보

다 무형의 정서적인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Debra et al.(2008)는 자연과 같은 환경적인 속성을 가진 공원에서 사람

들이 환경과 의미 있는 상호관계를 맺는 무형의 과정(meaning-making)과 

그 것을 통해 얻게 된 효과(meanings)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해방감, 휴식과 같은 동기 요소로 공원을 찾으며, 경험하는 과정 

중 개인적인 의미(아름다움, 해방감, 휴식, 배움, 자부심)와 사회적인 의미

(가족과 친구와의 교감)를 복합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하나의 Memory-making을 얻게 되는 경험을 essay형식의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물론 익숙하지 않은 자연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연관성도 간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적이 드문 자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연환경의 습도나 온도에서 오는 불편함(Bixler & 

Floyd, 1997: Patterson et al., 1998) 등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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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tedman(2003)도 사람과 자연환경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방법

으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장소에 대한 감성적인 정서가 중요한 

상호작요의 매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Hutson(2007)도 자연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의 장점을 세 가지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야외휴양경험은 사람들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둘째, 자연

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셋째, 자연과의 

교감은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주장하였다.

4) 성취감 

스트레스는 특히 외부에서 수행되는 움직임이 많고 모험을 요구하는 여

가활동에서 신체적 · 정신적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요소이다. 

안대희 ․ 유도재(2005)는 해외여행 관광객들은 여행 전 예상했던 스트레

스보다 여행 후 경험한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관광의 부정적인 정

서인 스트레스를 확인하였다. 

조상희(2006)의 연구에서도 관광객의 가치관에 따라 해외여행 중 지각하

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목적지와 여행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고 하였다. 

여행은 집에서 떠나 새로운 환경에 일시적인 적응을 하는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행우(2004) 등은 여행은 필수적으로 이동에 따르고, 다른 문

화에 적응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조남근 ․ 양돈규(2001)도 장거리 여행 시 이동시간은 스트레스를 준

다고 설명하였다. 즉 여행객들은 장시간 이동 시 느낄 수 있는 무료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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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따를 수 있다.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은 신체적인 활동과 함께 도전적인 과제를 성

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산, 낚시, 스

키, climbing, rafting, canoeing은 대표적으로 신체적인 활동이 따르는 여

가라 할 수 있다.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은 전형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신체적인 활동에 도전하며, 사회적 ․ 심리적 ․ 신체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위험이나 위기를 인식하여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에서 스트레스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던 주제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여가활동으로 인한 자신감, 자기 효능감, 

사회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주로 연구하였다. 여가활동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하여 성취감에  

대한 생리학적인 반응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Sarah et al.(2000)은 사람들이 여가활동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지

각하는 정도에 따라 신체적인 건강과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스트

레스가 발생할 때 분비되는 신경 내(內) 물질인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분비

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여가활동 중 도전과 

위기 상황에서도 낮게 분비되었다. 반면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더 많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에 쉽게 노출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기적인 신체적 운동을 통해 자신의 체력에 대하여 긍정적

으로 지각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여가활동 중 도전과 위기의식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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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오히려 자신감

을 갖는 데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체적인 활동이 따르는 자연환경에서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두

려움이나 긴장을 줄이고 모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

연환경의 관리적인 측면을 증명한 연구들도 있다(Kaplan et al.,1998).

  

제 3 절 제주 올레길 경험의 장소애착과 무드

1. 장소애착의 개념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란 ‘한 개인과 특정 장소의 정서적 또는 감

성적인 관계’라 정의할 수 있으며, 특정한 장소와 오랜 기간 인연을 쌓아 

온 결과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Moore & Graefe, 1994; Tuan, 

1977).

수 년 동안 사람과 장소의 관계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가설이 세워지고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들로는 장소애착(Low & Altman, 

1992; Williams et al., 1992), 장소의 의미(Stedman, 2002), 장소 정체성

(Twigger-Ross &Uzzell, 1996), 장소 의존성(Stokols & Shumaker, 

1981)등이 있다.

Stokols & Shumaker(1981)는 ‘장소 의존성’(place dependence)을 처음

으로 제시하였다. ‘장소 의존성’이란 한 개인이 특정한 장소와의 관계를 지

각하는 강도라 정의할 수 있다. 그는 지속성과 빈도가 장소 의존성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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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요한 선행조건임을 주장하였지만, 장소가 개인의 특별한 요구나 필

요를 좀 더 채울 수 있는 기능적이고 질적인 양상의 개념으로 연구될 필요

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정서적인 경험은 장소 의존성의 강도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장소애착은 ‘장소 정체성’과 ‘장소 의존성’ 두 가지 요인으로 사람들이 장

소와 가지는 관계를 정의하지만, 그보다 ‘장소의 의미’(sense of place)가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장소와의 관계를 뜻한다는 새로운 주장도 최근에 

제시되고 있다(Farnum et al, 2005).

즉 한 개인이 장소에 가지는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사

람들이 장소에 부여하는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까지 장소애착에 포함해

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람과 장소의 개념은 개인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장소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늘어나는 시간과 경험으로 

인해 장소애착이 강해진다고 주장했으나(Moore & Graefe, 1994; Tuan, 

1977),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심지어 ‘어떻게’ 그리고 ‘왜’ 시간이 장소애착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도 거의 없다.

즉 양적인 시간이 장소애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이론적으로 

주장할 뿐 시간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장소애착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소홀하였다(Smaldone et al., 2008).

Schroeder(1991)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좀 더 깊

은 정서적인 상호관계가 특정한 장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임

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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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개인이 경치가 아름다운 장소를 보고 감성적으로 아름답다

고 느끼는 반응을 가리켜 장소애착이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다. 

Schroeder(1991)는 ‘preference’와 ‘meaning’의 개념을 예로 들며 장소애

착 감성의 차이를 주장하였다. 

‘preference’는 단순히 다른 장소에 비해 특별한 장소를 더 선호하는 정

도이며, 반면 ‘meaning’은 생각, 감정, 기억, 장소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감성을 의미하며 장소애착은 ‘meaning’에 의해  보

다 더 깊게 형성됨을 주장하였다.

‘meaning’은 여가 환경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meaning’은 다양한 여가 경험으로 인한 개인의 가치와 만족도 형성과정에

서 넓게 정의되어 온 개념이기 때문이다.

Ellis & Rossman(2008)은 ‘meaning’의 요소인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정

서들은 특정한 경험을 하기 전 동기 상태에서, 그리고 경험하는 중에도 정

서적으로 긍정적인 편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meaning’도 

Stewart(1998)의 이론처럼 모든 여가 경험에서 즉각적으로 다양하게 변화

하는 역동적인 감정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Stedman(2003)도 장소애착은 한 개인이 특정한 장소와의 상호작

용의 경험으로 인해 형성되며, 장소애착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감정과 관

련이 깊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소애착은 특정한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얻는 긍정적인 감정의 강도에 따라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고, 더욱 강렬해진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소애착의 부정적인 감정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 Vitterso et 

al(2001)는 장소애착이 강할수록 단순히 편안함과 같은 감정만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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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 활동의 목표에 대한 집중이 강할수록 재미, 도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몰입의 경험에 쉽게 노출되었다. 즉 자연환경에서 여가활동 중에 장

소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은 환경에 쉽게 동화되어 강도가 있는 신체적 

활동의 요구에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장소애착의 부정적 측면을 확인한 

연구라 할 수 있다.  

   

2. 무드의 개념

무드란 보통 충만한 감정 상태라고 짧게 정의내릴 수 있다. 즉 어떤 주어

진 순간에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상태이다(Hull, 1991).

여가학자들은 보통 여가란 만족감과 즐거운 무드, 정서, 감정이 뒤따르는 

긍정적인 경험이라 정의한다(Mannell, 1980).

또한 무드는 경험의 시점별로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생생한 감

정이라 하였다(Hammitt,1980; Hull & Michael, 1995; Hull et al., 1996).

따라서 무드는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여가 경험의 질을 신뢰 있

게 또한 타당한 방법으로 제시할 지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Klausner(1967)도 낙하산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낙하산을 착용하고 뛰어

내리는 순간에 가장 강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땅에 착륙하여 낙하산 장비를 

내려놓는 순간 가장 강한 열정을 느끼는 무드의 역동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Hammitt(1980)는 여행 중에 변화하는 무드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주로 여행지까지 가는 시간과 여행 중에 긍정적인 무드가 증

가하였으며, 돌아오는 시간과 회상시에는 긍정적인 무드가 줄어드는 과정을 

확인하여 무드의 역동적인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어떤 무드의 상태는 여가 활동 내내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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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Hull et al.(1992)의 연구에서 rushed(서두르는)와 같은 상태는 

당일 코스로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감정의 상

태였다.

물론 무드의 상태가 항상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낙하산 경험자(Klausner, 1967)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래프팅 경험자들은

(Arnold & Price, 1993) 속도가 있을 때 근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

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ee et al.(1992)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가경험

자들의 실망, 혼란, 죄의식,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무드도 여러 경험 안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환경적인 요인과 활동 배경에 따라 무드가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Hull et al.,1992). 예를 들어 울창한 나무들로 시야

가 가리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지루함을 자주 느끼고,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

지 못한 배경으로 인하여 편안함은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Hull & 

Michael(1995)는 도시를 걷는 학생들에 비해 시골길을 걷는 학생들이 안

정감과 흥미로움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과거 연구를 통해 여가 경험과 무드상태의 상호작용 방식에 관

한 4가지 특별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어떤 무드의 상태는 여가 경험 중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감정이

다. 둘째, 무드는 특정한 패턴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셋째, 무드는 환경과 

개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넷째, 여가 경험 중에 발생하는 무드

의 상태는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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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제주올레길 경험의 역동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세 시점으로 구분한 설문지를 동일한 사람에게 올레

코스가 시작되는 지점, 중간지점, 종료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다

면적 연구 방법은 즉각적인 감정 상태를 확인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

생하는 감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가설 1. 제주올레길 경험의 즉각적인 감정상태(mood)는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제주올레길 경험의 장소애착은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시

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제주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은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

의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제주올레길 경험의 편익은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의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제주올레길 경험의 무드, 장소애착, 자연과

의 느낌, 편익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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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 제주 올레길 경험의 다면적 연구 방법에 측정되는 변수는 

총 4개이며, 즉각적인 감정상태(mood), 장소애착, 자연과의 느낌, 편익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각 변수별 기존에 적용되었던 연구와 변수의 조작적 정의

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연구의 측정변수

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인

 

기존연구자
본연구

측정요인

무드
*즉각적인 

감정상태

*지루한

*편안한

*흥미진진한

*서두르는

*Hull et al.

(1994)

*지루한

*편안한

*흥미진진한 

*서두르는

장소애착

*인간이 

특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가지는 

관심, 교감.

*장소 의존성

*장소 정체성

*장소 친밀성

*장소 귀속성

*장소 정착성

*Moore

&

Graefe

(1994)

*장소 의존성

*장소 정체성

자연과의 

느낌

*인공이 

가해지지 않는 

자연 상태의 

산림에서의

경험

*Oneness

*Timelessness

*Solitude

*Care

*Borrie

&

Roggenbuck

(2001)

*Oneness

*Timelessness

*Solitude

*Care

편익

*인간이 

자연환경

으로부터 

받는 혜택

*Health

*Social 

Interaction

*Learning

*Solitude

*Achievement

*Anderson

et al.

(2008)

*Health

*Social 

Interaction

*Learning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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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도구

제주 올레길 경험의 4가지 변수인 즉각적인 감정상태, 장소애착, 자연과

의 느낌, 편익의 각 요인별 문항에 대하여 구성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표 3-2 연구의 측정도구>

구분(항목수) 측정항목(항목수) 출처

개인적 특성

(9)

올레길 경험 횟수

거주지역

성별

나이

동반유형

동반자 수

일정기간

학력

직업

즉각적인 감정상태

(4)

지루한 
Hull et al.

(1994)

편안한

흥미진진한

서두르는

장소애착(8)
장소 의존성(4) Moore & Graefe

(1994)장소 정체성(4)

자연과의 느낌

(19)

Oneness(11) Borrie

&Roggenbuck

(2001)

Timelessness(3)

Solitude(3)

Care(2)

편익(13)

Health(4)
Anderson et al

(2008)

Social Interaction(3)

Learning(3)

Achievemen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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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제주 올레길 경험의 역동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올레길 코스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경험 전(I) 설문지를 측정하고, 올레길 코스 중간 지점

에서 경험 중(II), 코스 종료 지점에서 경험 후의 설문지(III)를 동일한 사람

에게 조사하는 다면적인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14-1 개장코스 행사에서 129부를 회수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코스인 7코스에서 210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 4월 24일 토요일에 14-1 개장코

스 행사에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9일간 7코스에서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 기간의 시간적 범위가 비교적 짧은 이유는 2010년 3월과 4

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온도가 평년에 비해 낮았으므로, 집중적으로 관광

객이 방문할 것이라 예상되는 5월 연휴를 이용하여 평일(4일)과 주말 동안

(5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한 타당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동일한 사람에게 3번 설문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기꺼이 응해주는 올레길 방문자가 비교적 많았다는 점도 실험적인 다면적 

연구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차 설문조사 장소인 14-1 코스의 개장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올레

에서 편의적으로 올레길 방문자에게 제공한(왕복 5000원 별도) 버스가 정

해진 장소에서 단체로 출발하고 도착하였다. 따라서 이동에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버스에서 경험 전(I), 경험 후(III)의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었다. 개장코스여서 마땅한 음식점이 준비되지 못한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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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점인 ‘오설록 차 전시관’(출발 후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 잔디밭

에서 대부분 개인적으로 준비한 점심을 먹기 때문에 경험 중(II)의 설문지 

작성에 가능한 시간과 공간도 확보할 수 있었다.

2차 설문조사 장소인 7코스에서는 시작 전 ‘외돌개’ 주차장 건너편에 있

는 올레지기 사무국 근처에서 설문을 작성하기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 대

부분 직접 부탁을 하였으며, 중간 지점에서는 풍림리조트(출발 후 약 2시간 

30분소요)에서 경험 중 설문지(II)를 조사하였고, 마지막 지점은 월평마을 

‘송이슈퍼’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 7코스 마치는 지점으로 알고 있

는 ‘월평포구’에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 동일한 사람에게 경험 후(III)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물론 경험 전(I), 경험 후(III)의 설문지는 거의 조사자 앞에서 설문을 실

시하였으나, 경험 중 설문지(II)는 시간적인 차이로 정확하게 통제하지 못한 

표본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하나, 각 3번의 설문지마다 현재 시간을 정확하

게 직접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 기꺼이 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질적인 설문 조사에 충실하였

다.

따라서 1차에서 129부, 2차에서 210부를 합한 총 339개의 설문지를 수

거하여 불성실한 설문지, 무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298개의 유효 표본을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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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인구 통계학적 특성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총 298개의 유효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n=298) 퍼센트(100%)

성별
남성 136 45.6

여성 164 54.4

연령

20~29세 59 19.8

30~39세 55 18.5

40~49세 96 32.5

50세 이상 88 29.5

학력

고등학교 졸업 80 26.8

대학교 재학 18 6.0

대학교 졸업 176 59.1

대학원 졸업 24 8.1

직업

학생 25 8.4

회사원 62 20.8

공무원 42 14.1

주부 56 18.8

전문직 48 16.1

농수산업 1 0.3

판매/서비스업/운수업 7 11.4

기타 30 10.1

결혼여부
미혼 104 34.9

기혼 191 64.1

기타 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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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분포는 남성이 136명(45.6%), 여성이 162명(54.4%)로 여성이 남

성보다 조금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59명(19.8%), 

30대가 55명(18.5%), 40대가 96명(32.5%), 50대가 76명(25.5%), 60대가 

12명(4.0%)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172명으로 표본의 58%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40대는 정신적인 성숙과 함께 신체적으로 노

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사회적으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연령이기

도 하다. 

학력별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이 80명(26.8%), 대학교 재학이 18명

(6.0%), 대학교 졸업이 176명(59.1%)으로 나타났고, 대학원 졸업은 24명

(8.1%)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는 회사원이 62명(2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 주부가 

56명(18.8%), 전문직이 48명(16.1%), 공무원이 42명(14.1%), 판매/서비스

업이 34명(34.1%), 기타 30명(10.1%), 학생이 25명(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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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특성에 대한 분석

총 유효표본 298명의 올레길 경험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조사하였다.

<표 4-2>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항목 빈도(n=298) 퍼센트(100%)

올레길 경험 횟수
1회 170 55.7

재방문 135 44.3

동반유형

혼자 34 11.4

가족과 함께 107 35.9

친구와 함께 119 39.9

기타 38 12.8

동반자 수 없음 34 11.4

1명 78 26.2

2명 38 12.8

3명 30 10.1

4명 33 11.1

5명 18 6.0

6명이상 67 22.5

거주지역
국외 3 1.0

제주도 103 34.6

제주도 이외지역 192 64.4

일정

당일 103 34.6

1박 53 17.8

2박 56 18.8

3박 46 15.4

4박 이상 40 13.4

   

우선 올레길 경험 횟수로는 1회가 170명(55.7%)이며 2회 이상 재방문이 

135명(44.3%)으로 나타났다. 재방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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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횟수의 올레길 경험자가 50회로 2명이 있었으며, 10회 이상도 15명

(5.0%)의 분포를 나타냈다. 동반 유형을 살펴보면 친구와 함께 올레길을 

걷는 사람이 119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함께 걷는 사람이 

107명(35.9%), 혼자서 올레길을 방문한 사람도 34명(11.4%)이나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민 103명(34.6%)을 제외한 212명(65.4%)이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별로는 당일이 103명(34.6%, 제주도민), 1박이 53명(17.8%), 2박이 

56명(18.8%), 3박이 46명(15.4%), 4박 이상이 40명(13.4%)의 분포를 나

타냈다. 당일을 제외한 1박 또는 2박처럼 짧은 일정이 109명(36.6%) 정도

로, 일정이 짧아지는 관광의 패턴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와 같은 짧

은 일정의 방문객들은 제주도 올레길 경험만을 위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으

로 추정할 수 있어, 올레길이 제주도 관광수요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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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무드의  변화분석

  

1. 무드의 차이분석

제주 올레길 경험의 무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루한(bored), 편안한

(relaxed), 흥미진진한(excited), 서두르는(rushed) 감정의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무드의 평균값을 기술통계로 구하고, 평균값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 분석방법에서 반복 측정을 통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의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다.

 <표 4-3> 무드의 차이분석

항목 전 중 후

withensubject

one-way

ANOVA

F-value

p값

지루한 1.85 2.43 2.31 15.08** 0.000

편안한 4.95 5.14 5.40 8.54** 0.000

흥미진진한 5.46 5.16 5.11 7.19* 0.001

서두르는 3.27 3.11 2.90 4.97* 0.007
  

  주:* p<0.5,  ** p<0.01, ***p<0.001

<그림 4-1> 무드의 변화분석

0

2

4

6

전 중  후

지루한

편안한

흥미진진한

서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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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레길 경험의 즉각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무드는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평균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지루함과 편안함의 

감정은 유의도(Sig.)가 p<0.001으로 본 일반선형모형(GLM)분석 모형은 타

당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드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루함의 감정은 경험 전에 

평균=1.85로 제일 낮았으며 경험 중에 가장 높은 평균=2.43을 보였다. 올

레길은 대부분의 코스가 시작지점에서 마치는 지점까지 평균 5시간을 걸어

야 하는 신체적인 활동이 따르는 경험이므로, 중간지점에서 신체적인 피로

로 인해 다소 지루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흥

미진진함이 경험 전에 비해 평균=3.27에서 평균=3.11로 낮아지는 현상도 

동일한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안함의 감정은 경험 전(I) 평균=4.95에서 경험 후(III) 평균= 

5.14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신체적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벗

어난 감정들이 편안한 감정으로 표현되어 오히려 평균 5시간 정도의 신체

적인 활동에도 경험 후 가장 높은 편안함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자연을 느끼며 신체적인 활동이 따르는 여가 경험

은 중간에 신체적인 피로로 인해 지루함을 느끼고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

으나, 이 같은 활동들이 최종적으로 정신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체적인 

피로 회복에도 영향을 미쳐 편안함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서두르는 감정은 편안함과 가장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경험 전(I)에 평균=3.27로 가장 높은 서두름의 감정을 느끼며 점점 경험 후

(III) 평균=2.90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서두르는(rushed) 감정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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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책임에 구속되어 부담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감정이라 할 수 있는데, 

올레길을 경험할수록 일상의 책임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서두르는 감정도 

점점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 3 절 장소애착의 요인 및 변화분석

1. 장소애착의 요인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변수인 장소애착의 항목별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 장소애착의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요인 항목(8개)

요

인

적

재

량

고

유

치

분산

설명력

(%)

공

통

치

평균

장소 

의존성

(α=0.911)

1. 올레길은 다른 장소와 비교할 

수 없음 
0.83

3.13 39.16

0.74 5.01

2. 올레길은 최상의 장소 0.84 0.79 5.53

3. 올레길은 다른 장소와 맞바꿀 

수 없음 
0.86 0.84 5.14

4. 올레길은 어떤 관광지에서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줄 것임
0.77 0.79 5.34

장소 

정체성

(α=0.891)

5. 올레길은 나의 일부와도 같은 

곳이 될 것임
0.74

3.07 38.48

0.70 4.63

6. 올레길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의

미함
0.84 0.78 5.24

7. 올레길 경험으로 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임
0.85 0.78 5.14

8. 올레길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

게 됨
0.81 0.74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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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결과로 장소애착에 관해서는 2개 차원 8개의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명은 과거 연구들과 동일하게 ‘장소 의존성’과 ‘장

소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총 유효 표본 298명은 사회과학에서 

지정한 300명의 표본 크기에 거의 부합하며,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위

한 자료로 충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애착의 요인 구조는 연구 방법 절에서 미리 가정하였던 차원

과 거의 유사하며, 장소애착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기초로 신뢰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장소애착의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장소 의존성이 

0.911, 장소 정체성이 0.891로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고유치가 모두 1이 

넘으며, 공통치도 0.5를 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항목별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만족감과(문항 4) 의미(문항 6)

를 묻는 항목의 평균값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소애착은 시간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만족감과 의미(meaning)와 같은 요인이 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미루

어 짐작할 수 있다. 

  

2. 장소애착의 항목별 변화분석

제주 올레길에서 장소애착의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차이

와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 분석 방법에서 반복측정을 실행

하여 세 가지 시점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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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장소애착의 항목별 차이분석

요인
문항

(7점 척도)

평균 withen

subject

one-way

ANOVA

F-value

p값
전 중 후

장소

의존성

1.어떤 관광지도 제주 올레길

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5.015.315.53 19.66** 0.000

2.제주 올레길은 최상의 관광

장소가 될 것이다
5.535.555.69 2.27 0.104

3.어떤 관광지도 제주 올레길

과 맞바꿀 수 없을 것이다
5.145.385.49 9.63** 0.000

4.올레길은 어떤 관광지에서

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줄

것이다.

5.345.515.70 9.24** 0.000

장소

정체성

5.올레길은 나의 일부와도 같

은 곳이 될것이다.
4.634.925.11 15.48* 0.000

6.올레길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
5.245.185.51 9.55** 0.000

7.올레길 경험을 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5.145.185.39 4.72* 0.009

8.나는 올레길과 깊은 유대감

을 가지게 될 것이다.
5.135.345.54 12.82** 0.000

주:* p<0.5,  ** p<0.01, *** p<0.001

문항 2와 문항 7를 제외한 모든 문항이 p<0.001보다 적은 유의도를 보

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시점별 장소애착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모집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

다.  

문항 2번인 ‘제주 올레길은 최상의 관광장소가 될 것이다’의 F값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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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2.27을 나타냈다. 즉 표본의 103명의 제주도민은 문항 2에서 익숙한 

자연환경의 올레길을 관광장소로 인식하지 않으며, 대조적으로 관광객은 고

유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제주도를 최상의 관광장소로 인식한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하여 집단 내 분산이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F값이 낮게 나

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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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애착의 요인별 변화분석

본 연구의 장소애착을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의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여 차이와 변화를 알아본 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장소애착의 요인별 차이분석

요인

평균 withen

subject

one-way

ANOVA

F-value

p값
전 중 후

1
장소의존성 5.25 5.43 5.59 12.75**0.000**

2 장소정체성 5.03 5.15 5.38 13.97**0.000**

주:* p<0.5,  ** p<0.01,  *** p<0.001

<그림 4-2> 장소애착의 변화분석                       

4.6
4.8

5
5.2
5.4
5.6
5.8

전  중 후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장소애착의 2가지 요인은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시점별

로 차이가 있었으며, 2가지 요인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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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따라서 제주 올레길을 방문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장소 의존성, 장소 정

체성은 올레길 경험을 통하여 더욱 높아지며,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신체

적인 활동(걷기)으로 인하여 흥미로움이 적어지고 지루함이 경험 전에 비해 

높아지는 중간 지점에서도 장소애착의 2가지 요인은 모두 높아지고 있어, 

올레길 경험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의 질을 측정할 수 있었다. 

즉 이와 같은 다면적 연구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감

정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관광이나 여가 경험 중에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주관적인 

감정을 다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제 4 절 올레길 경험의 요인 및 변화분석

1. 올레길 경험의 요인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3번째 변수인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의 항목을 요인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총 19개 문항이 4가지 요인 차원으로 구분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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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자연과의 느낌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요인

(4개)

문항

(19개)

요인

적재

량

고

유

치

분산

설명력

(%)

공

통

치

평균

공존감

(α=0.908)

1.자연의 일부임을 느낌 0.73

5.01 26.38

5.23 5.23

2.자연과 특별한 친밀감을 느낌 0.72 5.37 5.37

3.자연에 완전히 몰입됨 0.61 5.06 5.06

7.과거의 시간들과 정신적인 교류 0.71 5.20 5.20

8.지구가 활기있게 살아있음을 느낌 0.78 5.26 5.26

9.자연의 창조물에 경외감을 느낌 0.77 5.43 5.43

10.자연의 모든 것에 겸허함을 느낌 0.73 5.41 5.41

11.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초라함 0.40 4.20 4.20

18.이 장소를 소중히 여김 0.52 5.95 5.95

19.이 장소에서 올바른 행동을 원함 0.43 5.92 5.92

소박함

(α=0.773)

4.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 0.55

2.19 11.54

4.56 4.56

5.삶이 단순함을 느낌 0.85 5.38 5.38

6삶이 소박하다는 것을 느낌 0.72 4.98 4.98

몰입감

(α=0.839)

12.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걱정 0.87

2.39 12.61

5.46 5.46

13.현재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걱정 0.83 5.31 5.31

14.식사시간에 대하여 걱정 0.80 5.33 5.33

평온함

(α=0.759)

15.인간이 만든 소음에서 자유로움 0.65

3.27 17.23

5.02 5.02

16.이 장소에서 평화로움을 느낌 0.82 5.77 5.77

17.이 장소에서 고요함을 느낌 0.73 5.52 5.52

Borrie & Roggenbuck(2001)이 질적 연구를 통해 제시한 Wilderness 

경험 척도 가운데 19개 문항, 4개 요인차원(공존감, 고독감, 몰입감, 관심)

을 측정도구로 제주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을 분석한 결과 선행연

구와 조금 다른 4개의 요인(공존감, 소박함, 몰입감, 평온함)으로 구분되었

다. 

총 19개의 항목 중 요인별로 부하량이 0.50이상이며 다른 요인에는 0.30 

이상으로 부하되지 않은 문항들을 추출하였으며, 동시에 신뢰도 값을 낮추

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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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감의 19번째 문항인 ‘현재 장소에서 정당한 행동’은 요인 부하량이 

0.437로 낮았으나 신뢰도 분석 결과 Alpha값이 0.908로 신뢰도 값을 낮추

지 않으므로 공존감 요인 문항에서 제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Borrie & Roggenbuck(2001)의 연구에서 요인은 총 19개의 문

항들이 공존감(oneness), 몰입(timelessness), 고독감(solitude), 관심

(care)과 같이 4개의 요인차원으로 구분되었으나, 올레길 경험의 자연과의 

느낌을 요인 분석한 결과 조금 다르게 구분된 총 4개의 요인에 대하여 공

존감, 몰입감, 평온함, 소박함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인분석을 살펴보면 ‘공존감’은 올레길 경험 중에 느끼는 자

연과의 조화를 의미하며, 속살 그대로의 제주도의 자연을 구체적으로 어떻

게 느끼는지 측정하고자 조사되었다. 그러나 Borrie & Roggenbuck 

(2001)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경험의 이론적 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과

거의 철학자들의 느낌과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Wilderness 경험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 ‘Walden’의 작가 

'Henry David Thoreau'와 같은 철학자들은 자연과의 느낌을 추상적으로 

또는 매우 문학적으로 회상하여 다소 극단적인 느낌의 ‘초라함’과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한국 정서와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낮은 요인 적재치를 보여

주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올레길 경험에서도 ‘몰입감’의 3가지 문항이 모두 0.8을 넘는 높은 적재

치를 보여주고 있다. Borrie & Roggenbuck(2001)은 과거의 철학자들은 

자연과의 조화로움 또는 공존감을 가장 강력한 Wilderness 감정으로 제시

하였는데, 경험을 마치고 나서 회상하는 시점에서 감정이 조금 더 미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즉 Borrie & Roggenbuck(2001)의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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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 결과 자연과의 조화로 느끼는 감정의 풍요로움보다 현재 수행해야 

하는 과제(걷기)에 보다 더 집중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몰입

감)이 보다 더 사실적인 감정이며 회상하기 어려운 즉각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평온함’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

정이며, 앞서 분석한 현재 느끼는 감정 상태(mood)가 시간이 지날수록 편

안함(relaxation)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아 자연과의 동화로 인한 평온함

도 증가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소음에서 

자유로움’과 같은 문항에서 0.627로 낮은 원인은 올레길이 대부분 자연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기 위해 만든 길이긴 하나 중간 중간 차도 옆을 걷기도 

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기도 하므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

다.  

‘소박함’에서 4번 문항인 ‘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이 비교적 다른 

문항에 비해 0.553으로 소박함의 요인에 대해 낮은 적재치를 보여주고 있

으나 이는 올레길의 자연환경에 익숙한 103명의 제주도민에게는 다소 거리

가 있는 항목이라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올레길의 자연과의 경험 중에 느끼는 4가지 요인을 각각 신뢰도 분석한 

결과 4가지 요인의 Alpha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인하

였다. 특히 ‘공존감’의 Alpha값이 0.908, ‘몰입감’의 Alpha값이 0.839로 분

석되었다. 즉 올레길 경험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제시하면 ‘자연에 몰입하며 

느끼는 즐거운 경험’으로 축약할 수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존감’의 항목 중 ‘현재 장소에

서 정당한 행동을 원함’의 문항이 요인 적재치를 낮게 보여줌과 동시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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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의 상관관계도 적음을 요인 적재량의 0.43과 같은 낮은 수치를 알아봄

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소박함’의 요인에서도 ‘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의 항목은 소박함의 

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현 자체가 

다소 문학적이고 비약적인 느낌이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거리가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몰입감’의 요인에서는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에 대하여 걱정’의 항목이 

몰입감의 요인과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평균 5시간의 신체

적인 활동이 따르는 올레길 경험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개인적으로 

약간의 간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본능적인 식욕이 몰입감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 올레길 경험의 항목별 차이분석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에서 항목별 차이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19개의 항목에 대하여 일반선형모형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시점별 자연과의 느낌 차이와 변화를 확인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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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목(19개)

평균 withen

subject

one-way

ANOVA

F-value

p값
전 중 후

공존감

(α=0.908)

1.자연의 일부임을 느낌 5.22 5.335.94 5.94* 0.003
2.자연과 특별한 친밀감 5.37 5.545.78 11.46**0.000
3.자연에 완전히 몰입됨 5.06 5.395.46 14.43**0.000
7.과거의 시간들과 정신적인 교

류
5.20 5.185.34 1.89 0.151

8.지구가 활기 있게 살아있다는

느낌
5.26 5.565.66 14.45**0.000

9.자연의 창조물에 경외감 5.43 5.625.86 12.65**0.000
10.자연의 모든 것에 대해

겸허함
5.40 5.595.80 12.47**0.000

11.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초라

함
4.20 4.204.45 3.80* 0.023

18.현재 장소를 소중히 여김 5.94 6.056.21 7.13* 0.001
19.현재 장소에서 합당한(올바른)

행동을 원함
5.91 6.136.28 16.31**0.000

소박함

(α=0.773)

4.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 4.57 4.674.75 2.17 0.115
5.올레길 경험으로 삶이 단순함

을 느낌
4.38 4.984.86 9.75** 0.000

6.삶이 소박하다는 것을 느낌 4.98 5.065.23 4.55* 0.011

몰입감

(α=0.839)

12.현재 시각이 몇 시인지 걱정 2.54 2.502.36 1.78 0.168
13.현재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걱정
2.68 2.442.28 7.59* 0.001

14.식사를 해야 할 시간에 대해

걱정
2.67 2.602.31 6.51** 0.000

평온함

(α=0.759)

15.인간이 만든 소음에서

자유로움
5.02 5.545.73 24.83**0.000

16.현재장소에서 평화로움

을 느낌
5.77 5.986.06 24.83**0.000

17.현재 장소에서 고요함을

느낌
5.71 5.745.94 15.13**0.000

<표 4-8> 자연과의 느낌 항목별 차이분석

주:* p<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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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 변화 검증에서는 총 19개 항목 중에

서 11개 항목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의 항목

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즉 올레길 자연과의 경험

은 19개 항목 중 16개의 항목이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시점

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항목을 살펴보면 ‘자연과 특별한 친밀감’, 

‘자연에 완전히 몰입됨’, ‘지구가 활기 있게 살아있음을 느낌’,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해 겸허함을 느낌’, ‘현재 장소에서 정당한 행동을 원함’과 같은 ‘공

존감’의 경험이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삶의 단

순함을 느낌’과 같은 ‘소박함’의 경험도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즉 

경험 전에 기대하고 있던 느낌은 시간 추이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올레길 경험에서 얻는 자연과의 느낌을 추상적인 느낌에서 구체적인 감정

으로 묘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사 시간에 대한 걱정’도 시간의 

추이에 따라 낮아지는 것은 올레길 경험의 ‘몰입감’이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평온함’의 모든 항목들이 유의 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올레길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과 자연

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의 감정들이 증가하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와 같

은 평온함은 정윤조(2009)의 템플스테이 체험에서 자연동화감을 느끼며 정

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결과와 동일하였다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항목을 살펴보면 ‘자연 앞에서 초라함’, ‘장소를 

소중히 여김’, ‘삶이 소박함을 느낌’, ‘현재 흘러가는 시간에 대하여 걱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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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목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척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 ‘과거의 시간들과 정신적인 교류’, ‘현재 시각이 몇 시인지 걱정’ 같

은 항목들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나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레길은 Wilderness에 가까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나 

지정된 리본과 파란 화살표를 따라가야 하는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개척자

처럼 살고 있다는 기분’은 경험 전의 느낌과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3번에 

걸친 응답에서 비슷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시각이 몇 시인지 걱정’의 항목은 경험 전(I), 경험 중(II), 경

험 후(III) 시점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당일코스로 올레길을 방문한 

제주도민의 경우에는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올레길을 방문한 관광객보

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해방감도 관광객

에 비해 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올레길 경험의 요인별 차이분석

본 연구는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요인을분

석하고,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올레길 경험의 ‘공존감’, ‘소박함’, 

‘몰입감’, ‘평온함’의 4가지 요인에 대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

(III)의 차이와 변화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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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 요인별 차이분석

항목

평균 withensubject

one-way

ANOVA

F-value

p값
전 중 후

공존감 5.30 5.46 5.62 19.50** 0.000

소박함 4.64 4.90 4.94 8.54** 0.000

몰입감 5.36 5.48 5.68 6.82* 0.001

평온함 5.43 5.43 5.90 42.13** 0.000

주:* p<0.5,  ** p<0.01, *** p<0.001

<그림 4-3 > 자연과의 느낌 변화분석

     
4

4.5

5

5.5

6

전  중 후

공존감

소박함

몰입감

평온함

  

올레길 자연과의 경험 4가지 요인 중 ‘공존감’, ‘소박함’, ‘평온함’은 유의 

수준 1%에서 긍정적인 차이와 변화를 확인하였고, ‘몰입감’은 긍정적인 차

이와 변화를 보여주지만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올레길을 걸으며 느끼는 ‘공존감’과 ‘평온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

과 동화되어 감정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공존

감’은 경험 전 평균=5.30, 경험 후 평균=5.62로 경험을 마친 후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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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변화이며, ‘평온함’도 경험 전 평균=5.43, 경험 후 

평균=5.90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주 올레길 경험의 긍정적인 변화는 ‘자연과의 동화로 인해 

평온함을 느끼는 경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몰입감’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시간의 흐름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긍정

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 올레길 경험에서도 ‘몰입감’은 긍정적으로 변

화하였다. 즉 ‘몰입감’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하여 자연과의 ‘공존감’을 더욱 

깊이 느끼고 결과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평온함’을 느낀다고 볼 수 있

다.

평균 5시간을 걸어야 하는 올레길 경험은 사람들에게 삶의 소박함, 단순

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평균 17km를 걷기 위하

여 가방의 짐도 덜어야 하고, 옷차림이나 신발도 기능적으로 단순하고 편해

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소박함과 단순

함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에서 ‘소박함’

의 요인도 경험 전 평균=4.64에서 경험 후 평균=4.94로 유의 수준 1%에

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박함’의 요인을 제외한 ‘공존감’, ‘몰입감’, ‘평온함’의 요인들의 

변화가 경험 중-경험 후보다 경험 전-경험 중의 차이가 적은 것은 ‘걷기’

와 같은 신체적인 활동의 과제가 부담으로 느껴져 충분히 자연을 느끼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Kaplan & Talbot(1983)의 연

구처럼 익숙하지 않은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오로지 자신의 기술과 

지식에 집중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에 대한 관심과 묘사가 구체적으

로 변화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올레길 경험에



- 62 -

서도 신체적인 활동의 과제가 몸에 적응이 되는 시점인 경험 중-경험 후에 

자연과의 느낌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제 5 절 올레길 경험의 편익 요인 및 변화분석

1. 올레길 경험의 편익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올레길 경험의 편익은 총 13개 항목, 4개의 요인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

다. 따라서 편익의 13개 항목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여 단일 차원성을 저해

시키는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4-10> 편익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요인

(2개)

항목

(13개)

요

인

적

재

량

고

유

치

분산

설명력

(%)

공

통

치

평균

정서적

안정

(α=0.892)

1.정신적 건강 증진 0.87

3.98 30.63

0.79 6.03

2.육체적 건강 증진 0.82 0.73 5.87

3.육체적 긴장 완화 0.86 0.78 5.88

4.일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 0.74 0.59 5.94

5.동반한 사람들과 유대증진 0.69 0.54 5.76

6.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0.61 0.56 5.53

특별한 

경험

(α=0.894)

7.새로운 사람들과 만남 0.64

4.38 33.70

0.45 4.68

8.색다른 경험 0.72 0.64 5.31

9.올레길의 문화를 배우는 기회 0.83 0.72 5.05

10.올레길의 역사를 배우는 기회 0.78 0.65 5.16

11.설렘과 흥분 0.71 0.60 5.49

12.도전을 경험 0.78 0.66 5.35

13.능력과 기술을 시험해 보는 기회 0.77 0.61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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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총 13개의 항목과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던 올레길 경험의 편익 

항목은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방법 절에서 제시한 요인들과 다소 

차이가 있는 2개의 요인차원으로 구분되었다. Anderson et al.(2008)의 편

익 요인 중 건강, 사회적 관계, 교육의 기회, 자기 계발과 같은 4가지 요인

이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느끼는 편익에서는 ‘정서적 안정’, ‘특별한 경

험’의 2가지 요인으로 새롭게 명명되었다.

2가지 분석 결과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이 발견되지 않아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따라서 올레길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편익의 2개 요인차원을 기초로 

하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는 정서적 안정이 Alpha=0.892, 특별한 경험이 

Alpha=0.894로 해당 연구 단위들에 대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2. 올레길 경험의 편익 항목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올레길 경험으로 인한 편익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시점별 느끼는 편익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편익의 총 항목 13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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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편익 항목별 차이분석

요인
항목

(13개)

평균 withen

subject

one-way

ANOVA

F-value

p값
전 중 후

정서적 

안정

정신적 건강 증진 6.03 6.09 6.25 6.34* 0.002
육체적 건강 증진 5.87 6.04 6.12 9.18** 0.000

신체적 긴장 완화 5.87 6.02 6.10 6.06* 0.002
일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 5.94 6.13 6.16 6.19* 0.002

동반한 사람들과 유대증진 5.76 5.83 5.91 2.04 0.130

나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경험
5.53 5.60 5.72 3.01 0.050

특별한 

경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 4.68 4.70 4.74 0.22 0.796
색다른 경험 5.31 5.33 5.41 0.78 0.45

올레길의 문화와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5.05 4.95 5.01 0.81 0.443

올레길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5.16 5.05 5.11 0.87 0.48

설렘과 흥분 5.49 5.30 5.49 3.90* 0.021
도전을 경험 5.36 5.38 5.54 2.96 0.052

나의 능력과 기술을 시험해 

보는 기회 
4.87 4.92 5.27 11.47** 0.000

주:* p<0.5,  ** p<0.01, *** p<0.001

모든 측정항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 13개의 항목 중 2개의 항

목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4개의 항목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체적 건강 증진’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데, 평

균 5시간의 ‘걷기’와 같은 신체적인 활동으로 인한 변화임을 추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정신적 건강 증진’, ‘일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과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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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설렘과 흥분’, ‘나의 능력과 기술을 시험해 보는 기회’와 같은 자기 향상

감과 같은 요인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였는데, 평상시에 신체적인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평균 5시간의 신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올레길 경험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 짐작해 본다.

그러나 ‘설렘과 흥분’이 중간지점에서는 오히려 경험 전 평균=5.49에서 

경험 중 평균=5.30으로 낮아지는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색다른 경

험’과 ‘올레길의 문화나 자연환경과 관련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같은 문항들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요인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3. 올레길 경험의 편익 요인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올레길 경험의 편익이 ‘정서적 안정’, ‘특별한 경험’ 2가지 

요인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한 2가지 요인에 관하

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평균값에 관한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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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편익 요인별 차이분석

요인

평균 withen

subject

one-way

ANOVA

F-value

p값
전 중 후

정서적 안정 5.81 5.95 5.95 4.28* 0.014

특별한 경험 5.12 5.09 5.23 2.96 0.053

주:* p<0.5,  ** p<0.01, *** p<0.001

<그림 4-4> 편익 변화분석

4.5

5

5.5

6

6.5

전  중 후

정서적 안정

특별한 경험

올레길 경험의 2가지 요인 중 ‘정서적 안정’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 올레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

험’ 보다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방문을 하며, 경험 후에도 정서적으로 더

욱 안정되는 편익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무드’, ‘자연과의 경험’과 같은 변수들은 과거에 다면적인 연구

에 적용이 되고 변화의 차이를 확인한 변수였으나, ‘편익’의 변수는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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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적인 연구에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실험적인 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와 같은 차이를 보였으며, 편익의 요인별 비교에서도 차이를 보여 다면적 

연구에 ‘편익’은 의미 있는 변수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6 절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변수별 평균비교 분석

1. 무드 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즉각적인 감정 상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평

균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3>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무드 비교분석

변수 요인 시점
제주도민

(n=103)

관광객

(n=195)
t값 p값

현재 

느끼는 

감정상태

지루한
전 2.17 2.40 1.143 0.254

중 2.32 2.48 0.797 0.426

후 1.94 1.78 -1.008 0.314

편안한
전 5.04 4.90 -0.706 0.481

중 5.35 5.04 -1.602 0.110

후 5.70 5.22 -2.522 0.012*

흥미진진한
전 5.47 5.47 0.042 0.966

중 5.24 5.14 -0.591 0.555

후 5.18 5.10 -0.431 0.667

서두르는
전 3.28 3.24 -0.161 0.872

중 3.05 3.15 0.478 0.633

후 2.83 2.96 0.603 0.545

 주:* p<0.5,  ** p<0.01, *** p<0.001

  

총 유효 표본을 구성하는 103명의 제주도민과 195명의 관광객의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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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정 상태를 비교한 결과 경험 후에 느끼는 편안함의 감정에서만 유의

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익숙한 자연환경에 관한 제주도민의 느낌과 관광지에서 느끼는 관광객의 

감정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이와 같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민은 친숙한 자연환경에서 편안함을, 그리고 관광객은 새로운 

자연환경에서 흥미진진함을 즉각적으로 느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올레길 

고유의 자연이 주는 느낌은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유사했다.

물론 자연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편안한 감정이라 단

정할 수도 있으나, 제주 올레길은 흥미로운 관광장소이기 전에 누구나 편하

게 걸을 수 있는 장소로, 제주도 관광지의 인식이 변화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2.  장소애착 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본 연구의 유효표본 298명을 구성하는 제주도민 103명, 관광객 195명에 

관한 장소애착의 차이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에 관한 평균비교 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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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4>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장소애착 비교분석 

변수 요인 시점
제주도민

(n=103)

관광객

(n=195)
t값 p값

장소애착

장소의존성
전 5.63 5.05 3.781 0.000**

중 5.65 5.34 -2.020 0.044

후 5.86 5.46 2.770 0.006*

장소정체성
전 5.33 4.87 3.041 0.003*

중 5.34 5.06 -1.871 0.060

후 5.56 5.28 1.907 0.057

 주:* p<0.5,  ** p<0.01, *** p<0.001

<그림 4-5 > 요인 1 ‘장소의존성’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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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 후

제주도민

관광객

  

평균비교 분석 방법을 실행하여 장소애착의 2가지 요인에 대한 제주도민

과 관광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그림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올레길 경험 전, 경험 중, 경험 

후에 장소애착의 변화의 정도를 보여준다. 우선 장소애착의 변수는 지역주

민이나 그 장소에서 지내온 시간과 같은 양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과 같은 방문객들도 관광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경험 전에도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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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즉 자신이 지내온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애착도 중요하지만,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장소에 관하여도 충분히 애착을 가질 수 있음을 관광객의 경험 

전 장소 의존성이 평균=5.05, 장소 정체성이 평균=4.87인 것으로 알 수 있

다.

요즘처럼 관광지에 대한 정보들이 양적 · 질적으로 충분한 정보화시대에

는 방문 전에도 관광지 장소에 대하여 애착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 올레길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들은 주로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자신이 방문할 코스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미 그 장소에 대한 설렘과 기대와 애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소애착의 각 요인에 대하여 경험 전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경험 후에는 장소 의존성만 유의수준 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장소 정체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장소애착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주도민은 경험 전, 경험 후의 변화가 0.23

인 데 비해 관광객의 요인별 변화는 0.41로 제주도민에 비해 약 1.7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장소애착에 관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비교분석을 요약하면 첫째, 방문하

기 전 관광객도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제주도민과 관광

객의 경험 전 장소애착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경험 후에는 장소 정체성

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제주도민이 경험 전, 경험 후의 장소애착의 

변화가 0.23인 데 비해 관광객의 경험 전, 경험 후 장소애착의 변화는 

0.41로 약 1.7배 높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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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의 느낌 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총 유효표본 298명 중 103명인 제주도민과 195명의 관광객이 올레길을 

걸으며 느끼는 자연과의 경험을 평균 비교분석하였다.

<표 4-15>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자연과의 느낌 비교분석

변수 요인 시점
제주도민

(n=103)

관광객

(n=195)
t값 p값

자연과의

느낌

공존감
전 5.46 5.21 2.038 0.042*

중 5.50 5.45 -0.467 0.641

후 5.70 5.58 -1.118 0.264

소박함
전 4.71 4.61 -0.640 0.523

중 4.85 4.94 0.528 0.598

후 4.96 4.94 -0.120 0.905

몰입감
전 5.58 5.25 -1.766 0.078

중 5.75 5.34 -2.244 0.026*

후 5.59 5.82 -1.290 0.198

평온함

전 5.47 5.42 0.325 0.745

중 5.79 5.74 -0.432 0.666

후 5.82 5.59 -1.036 0.301

  

   주:* p<0.5,  ** p<0.01, *** p<0.001

     

<그림 4-6>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요인 3 ‘몰입감’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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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올레길을 걸으며 자연에서 느끼는 경험을 비교분석

한 결과 경험 전 ‘공존감’에 관한 느낌과 경험 중 ‘몰입감’만 유의수준 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경험 후 자연과의 느낌에 있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 사이에 유의

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관광객도 평균 5시간의 올레길 경험으로 충분히 

제주도의 자연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몰입감’의 변화에 관해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비교한 결과 경험 전, 경험 

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험 중 제주도민은 관광객에 비해 

평균=5.75로 높게 증가하였으나 경험 후의 몰입감은 오히려 평균=5.59로 

줄어들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민의 몰입감은 경험 전 평균=5.58에서 경험 후 평균

=5.59로 0.01 증가한 반면, 관광객의 몰입감은 경험 전 평균=5.25에서 경

험 후 평균=5.82로 0.47로 비교적 높게 증가하였다. 

즉 제주도민인 경우 경험이 끝남과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담

감으로 경험 후의 몰입감이 줄어드는 변화가 있는 반면, 관광객은 일상에서 

해방감이 올레길 경험 후에도 지속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첫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경험 전 ‘공존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제주도민은 경험 후 ‘몰입감’의 변화가 0.01로 적은 반면 관

광객은 ‘몰입감’의 변화가 0.47로 경험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자연과의 느낌 중 소박함과 평온함에서는 경험 전, 경

험 중, 경험 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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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익의 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편익에 대한 기대 그리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도민 103명, 관광객 195명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6> 제주도민 관광객 편익 비교분석

변수 요인
시

점

제주도민

(n=103)

관광객

(n=195)
t값 p값

편익

정서적 안정
전 5.96 5.76 -1.767 0.078

중 6.08 5.88 -1.871 0.062

후 6.08 5.88 -1.871 0.062

특별한 경험
전 5.11 5.14 0.215 0.830

중 5.05 5.11 0.460 0.646

후 5.17 5.25 0.539 0.590

 주:* p<0.5,  ** p<0.01, *** p<0.001

 

편익의 2가지 요인에 대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제주도민은 ‘정서적 안정’의 기대가 ‘특별한 경험’에 대한 기대보다 

0.85정도 높았으며, 관광객도 ‘정서적 안정’의 요인에 대한 기대가 0.62정

도 높았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올레길 경험을 ‘특별한 경험’의 기

회로 생각하기보다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여가의 기회로 생각한다

고 볼 수 있다. 

예상과 다르게 관광객들도 익숙하지 않은 올레길 체험을 새로운 문화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보다, 제주도민과 비슷하게 여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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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안정’을 기대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점에서 올레길의 새로운 관광 

패턴을 엿볼 수 있다.

즉 관광활동에서 기대하는 ‘새로움’, ‘흥미진진함’의 감정을 대표할 수 있

는 편익의 요인인 ‘특별한 경험’보다는 오히려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여가활

동에서 기대하는 ‘정서적 안정’, ‘편안함’의 느낌이 많은 올레길의 모습은 

이곳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건강한 여가 활동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올레길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이 ‘관광장소’에서 ‘여가활동 장

소’로 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전체 관광객 109명 중 50%가 넘

는 109명이 관광 일정으로는 부족함이 많은 1박 또는 2박의 짧은 일정으

로 제주도를 찾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편익에 관한 요인별 비교분석을 요약하면 첫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편

익에 관한 비교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올레길은 제

주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익의 요인 중 ‘특별한 경험’보다는 ‘정서적 안정’

을 더욱 기대하고 경험 후에도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되는 효과를 동일하게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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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 제주 올레길 경험의 변수별 차이분석

본 연구는 현재 느끼는 감정 상태(mood), 장소애착, 자연과의 느낌, 편익

에 관한 변수를 제주올레길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시점별

로 동일한 사람에게 다면적으로 측정하여,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올레길 경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주 올레길 경험에 대한 각 변수별 다면적인 측정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 상태(mood)를 다

면적으로 측정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차원 중 2개의 요인인 ‘지루함’과 ‘편

안함’의 감정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2개의 

요인인 ‘흥미진진함’, ‘서두름’의 감정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지루함’은 경험 중에 조금 증가하였다가 경험 후에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편안함’의 감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흥미진진함’과 ‘서두름’의 감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

는 변화를 보였다. 

둘째,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장소애착의 차이와 변화를 알아본 결과 

‘장소 의존성’과 ‘장소 정체성’ 2가지 요인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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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경

험 전 관광객의 장소애착을 측정함으로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장소에 

대하여서도 장소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제주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에서는 총 4개의 요인차원 중 

3개의 요인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나머지 1개

의 요인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공존감’, ‘소박함’, 

‘평온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평온함’ 이 

0.47의 변화를 보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몰입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넷째,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느끼는 편익의 2가지 요인 중 ‘정서적 안

정’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특별한 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개의 요인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

를 확인하였다.

2. 제주도민과 관광객 변수별 비교분석

본 연구의 총 298명의 유효 표본을 구성하는 103명의 제주도민과 195명

의 관광객의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상태(mood), 장소애착, 자연과의 느낌, 

편익에 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올레길을 걸으며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 상

태(mood)를 경험 전(I), 경험 후(II)의 평균 값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경험 

후의 ‘편안함’에서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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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느끼는 장소애착에 대한 경험 전(I), 경험 후

(III)의 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험 전에 느끼는 ‘장소 의존성’ 요인에서

만 유의수준 1%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험 전의 ‘장소 정체성’과 경

험후의 ‘장소 의존성’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경험 

전과 경험 후의 장소애착 요인별 변화율은 제주도민이 0.23%인 데 비해 

관광객의 변화율은 0.41로 약 1.7배 높이 증가하였다.  

셋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올레길에서 경험한 자연과의 느낌에 대해 경

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험 전의 ‘공

존감’ 요인에서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몰입감’

의 요인에서는 제주도민이 경험 전과 경험 후의 변화가 0.01%인 데 비하

여 관광객의 몰입감은 0.47%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제주도민은 

올레길 방문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한 결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올레길을 걸으며 경험하는 편익에 있어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편익의 요인 

중에서 ‘특별한 경험’보다는 ‘정서적인 안정’ 을 기대하고, 경험 후에도 정

서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상태(mood)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흥미진진함이 감소하고, 편

안함이 증가하는 요인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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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올레길 경험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억이 왜곡되거나 소

멸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을 추적하고 기록하기 위하

여 동일한 사람에게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 세 시점별 설문지

를 배부, 각각 올레길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느끼는 즉각적인 감정상태(mood)의 변화

에서 ‘편안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흥미진진

함’은 줄어들었으며, ‘지루함’도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둘째,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느끼는 장소애착의 2가지 요인인 ‘장소 의

존성’ 과 ‘장소 정체성’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

가하였다. 또한 관광객도 경험 전에 ‘장소 애착심’을 보여줌으로써 그 장소

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방문객에게도 측정할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소애착은 제주도민처럼 시간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의 질적인 경험도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제주 올레길 경험 중 자연과의 느낌의 4가지 요인인 ‘공존감’, ‘소

박함’, ‘평온함’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며, 

‘몰입감’ 또한 유의수준 5%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요인별 

평균을 비교하면 올레길을 경험하며 자연과 가장 많이 교감하는 감정은 ‘평

온함’과 ‘몰입감’ 이며, 이는 즉각적인 감정 상태(mood)에서 편안함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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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거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제주 올레길을 경험하며 느끼는 편익의 2가지 요인인 ‘정서적 안

정’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며, ‘특별한 경

험’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요인별로 비교해보면 ‘정서적 안정’이 

‘특별한 경험’에 비해 평균이 높았으며, 경험 전 편익은 동기나 욕구로 표

현할 수 있는데 제주 올레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과 같은 동

기를 가지고 올레길을 방문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총 유효 표본 298명을 구성하는 103명의 제주도민과 

195명의 관광객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 전(I), 경험 중(II), 

경험 후(III)의 변수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경험 전에 느끼는 장소애착은 2요인 모두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경험 후에 느끼는 장소애착은 1가지 요인에서만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장소애착은 단시간의 질적인 경험으로 영향력을 받

는 변수임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경험 후의 

‘몰입감’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관광객의 ‘몰입감’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관광객 그리고 제주도민이 기대하

는 편익과 경험 후의 편익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유사한 동기인 ‘정서적 안정’의 이유로 올레길을 방문하며, 경

험 후에도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편익을 느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주올레길이 여가와 관광경험을 기능적 · 감성적으로 

동일한 편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부

분의 관광지에서 공급자적 관점에서 물리적인 속성과 같은 주변요소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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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는 것 보다는 관광경험과 같은 심리적 기능의 고유한 측면을 심층적으

로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장소애착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 관광

객의 재방문을 유도함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동우(2008)가 연구결과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심리치료 혹은 여가

치료를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론적으로 머물러 있

던 개념을 실제 관광지에서 실험함으로써 여행치료와 같은 국민복지 관광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선도적으로 제주올레길 경험을 구체화하였으며, 실험적 연구방

법인 다면적 조사를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

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제주 올레길은 현재 총 19개 코스이며, 코스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되는 14-1코스, 7코스에서의 

표본 추출은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

정해야 한다.  

둘째, 제주 올레길의 중간 지점인 ‘경험 중(II)' 설문지에서 표본을 완벽하

게 통제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물론 설문지마다 시간을 직접 기입하

게 하고, 중간지점에서 통제가 되지 않았던 표본에 대하여 비교적 꼼꼼히 

확인은 하였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도 구체적인 한계에 포함된다.

셋째,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비교분석은 어떤 면에서는 14-1코스와 7코스

의 비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14-1코스에서 제주도민이, 7코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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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많았으므로 자칫 코스의 비교분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계로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에는 없었지만, 평상시 운동량과 

올레길 경험의 만족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향

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평상시 운동량, 성격, 가치관 정도에 따라 평균 5시

간의 걷기와 같은 신체적 활동과 친숙하지 않은 자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코스를 마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등이 충분

히 고려할 만한 연구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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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ynamic Nature of On-Site Jeju Olle Experience

                      Bo-Mi  Lee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Tourism 

                 Sejong University

  Although leisure experience is characterized as being 

multi-dimentional, transitory and multi-phased, few empirical studies 

have explored the complexity and dynamics of leisure experiences.

  The study reported here on the multiphasic nature of trips into 

the Jeju Olle experience begins to address some of Stewart`s 

challenges. The first is that leisure is purported to not simply be a 

state of mind; it is instead states of mind. These states of mind 

might, for example, include several types of positive emotions, 

personal meanings associated with the challenges of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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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s, and cognitions related to such things as way-finding 

during leisure travel. Second, these multiple states are dynamic, 

evolving, and dependent in part on context. Finally, research 

methods that attempt to measure the dynamic, evolving, and 

contextual states of leisure must necessarily be innovative and 

deserve further experimentation and developmen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current understanding 

of this phenomena. Experience Sampling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wilderness visitors 3 times during a visit to the 

Jeju Olle. Four moods(bored, relaxed, excited, rushed) and place 

attachment(place dependence, place identity), four aspects of 

wilderness experience(oneness, timelessness, solitude, care) and 

benefits(health, social interaction, learning, achievement). 

  Univariate and multivariate repeated measures analyses 

demonstrated significant change from the entry, through immersion, 

to the exit phases of the Jeju Olle experience. This experiental 

change included greater 'place attachment' at the exit compared to 

the entry phase, and mood changes over the course of Jeju Olle 

experience. Scores on oneness, solitude, timelessness were higher at 

the exit than during entry, and the importance of benefit 

opportunities, 'mental and physical health' benefit experiences as 

more important benefit experiences than 'special experience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 of Jeju 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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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nd compares the results of visitors living in Jeju or not. 

within factors timelessness experience  consistently were identified 

as higher experiences by distant visitors than by proximate visitors.

  Implications of findings for understanding the complex nature of 

leisure experiences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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